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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의 기사와 한자(漢字) 문제 

陳
지대학교 

I. 신문에서 한자 샤용은 과연 필요한가? 

교수) 

씬굉의 글은 어샀 싸랴에서나 전문 지씨훗없 때상으로 하쓴 켓이 야니라， 가 

아닌 한， 누뿌도 있표 이해할 

수 었는 가장 쉬운 문체로 기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근래 우리 나라 신문에 보도되는 내용의 경향을 보면. 학술적인 논문 

섯의 글은 거의 볼 수 볍고， 대부분 뉴스냐 힐반적인 교양.~락， 광고. 동의 

그치고 있치 때문에‘ 굳이 어획씩 분혈윷 위하여 한차를 씀 핑요도 없 

거1 썼다. 

그러나 오늘날 당면한 우리 나라 현실 문제에 있어서 중고퉁학교는 고사하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신분 기사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이 많음은 숨길 수 없 

뉴 사설이다. 대학윷 좀엽하고도 신문의 기사를 읽지 못하는 현상은 다른 나라 

였는 우리 만 흑수 현상이 

점에서 볼 때， 펴]작부를 졸업하도 신문 기사를 읽지 뭇하슨 문제는 

유지자들이 그저 개탄만 할 일이 아니라. 정부당국에서는 시급히 이와 같은 현 

상의 큰본 문제를 분석하여.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한 해 두 해 거듭되어 누적되었을 때， 그로 언한 결과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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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경에 이묘게 될 것이다. 

이처럽 나라 문화 발전의 장래를 위하여 중차대한 현실 문제에 대하여 위정 

당국이나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언론에서도 그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고. 거 

의 수수방관하고 있음은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를 다만 흉면적Q딪만 얻변 신문에서 한글 전용을 하지 않고， 이른바 

한자를 혼용하기 n쁨씨와X 얄활 수 있따. 다시 말해서 모든 신문씨 

쓴다면. 우리 나랴 국따장λ↑ 신문을 해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 

며， 그것도 

자의 수는 전체 국민의 5%도 

, 신세대에 속하는 우리 

은 거의 모두가 한날 전짱 신분은 없옳 수 있다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최고학부를 졸업하고도 신문을 읽지 못하는 기현상의 문제를 해결 

하는 방법은， 모든 신문이 즉시 한글 전향}는 것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 신문의 역사를 볼 때에. 1896년에 창간되었던 .독립신문’에서 이 

미 한글 전용을 단행한 일이 있고. 근래에는 한겨레신문’에서 한글 전용을 하 

지금우리 

교 과정에서부터 

과목을 교과 과정에 

고 사회에 진출짜띤， 

아님을 알수 있다. 

, 그 역사성과 현실성을 무시 

아니라， 외국어의 일종으짧서 

• 초둥학교 (국민학교) 과정딴 

인 교육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또한 중학교 이상의 과정을 거쳐도 교과 과정의 한문 시간은 영어나 수학에 

비하여 시간 배당이 극히 미미하고. 게다가 입시 위주의 교육방법에 밀리어 소 

극적으로 교육할 뿐만 아니라. 피교육자 자신들의 학습의욕도 거의 부재한 상 

태에서 진행되기 때분에， 중고둥학교 과정을 거쳐도 신문에 쓰이는 한자를 제 

대로 해독하지 왔하째 획 1대 핫어l 찰씨와서는 전공과목과 외국어 

어 초중고퉁학.ïiI 

이어져， 최 

된 것이다. 

우리 나라는 

초퉁학교 과정맏 

한자 실력은 그대로 부진딴 

읽지 못하는 현실의 결과를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진총하였을 때는 가캉 대중적인 



46 새국어생황 c 년 겨울) 

해독할 수 없는 불평동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의무교육 기간이라 

고 하여도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초둥학교 과정만 마치고 사회에 진출할 수밖 

에 없는 현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의 찰못된 문자 정책으로 인하여 매일의 일간신문을 비롯 

하여 각종 창문셔냐 깡ïI붓， 효처향， 간판 동을 올바로 해독하치 횟하툰 

기된문제씨 

업게 만들어 놓고 있다. 

능력 부족의 책임이 아니라‘ 

백년대계의 문자 정책을 실시하지 

세 책임져야 하고. 보상해야 

교육으로서보 팍한 지사 수풋 평퉁을 조절할 수는 없지만， 

문자 해독의 평퉁권은 누리도록 하는 것이 민주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어 

야 할 것이다. 

정부의 교육 정책으로서 초등학교 과정에서 한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문자 해독 평동권에 맞추어 일간신문에서도 한글만을 써서， 피해를 보 

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자 정책 현실하에 우리 나라 대부 

분 일간신문짤야 

한문혼용’외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굳이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제를 모방하여 발간했던 

켠집진이나 독자층 모두가 

강아 쑤된 이유의 하나이다. 

(2) ‘어린이신문’이나 ‘학교신문’과의 수준의 차이를 의식적으로 분별하려는 

외형상의 권위의식에서 ‘국한문혼용’ 체제를 유지하려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3) 신문의 제한된 공간의 체제미를 의석하여 • 표제와 부제를 최대한으로 압 

축하여 뽑는 데 있어서는 표의문자인 한자의 사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 

다. 

이 1껴깎분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달하려는 의식보다는 

기성 틀이 앞서기 때문이다. 

(6) 선문 제착에 종사δf는 사남들의 의식구조에 있어서 신문윤 학술상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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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매체가 아니라. 가장 대중적인 문화로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제작하 

의식이 챙족한 핏보 한자뚫 확고한 도 없이 그야말토 혹용뺨? 

짜낡의 하나자 될 수 싫다. 

이상파 값은 이유포서는 가장 대중책얀 문화애체인 신쯤에， 초양한파 교휩‘ 

과정에서는 배우지도 않는 한자를 신문에 굳이 혼용하여 제 나라 신문도 읽지 

뭇하는 싼문맹의 띤힘충을 한섰는 결j별 초래항 협요는 영3흘 것이다‘ 

그러치 않고 지합처럼 각 월간신문애서 계속 학를 혼용하려면， 전권의 신 

문사가 총단합하여 정부 당국과 결판을 해서라도 흑시 초퉁학교 과정에서부터 

싼자를 교육하도쩍 쩡책을 딴행해야 환 젓이다. 

신문사는 언제까지나 우리의 현실 문제를 타개하지 않고. 신문사 위주의 상 

엽성 선부한을 발:;J.한 수는 볍다. 신문예 종사하?? 언론인틀쁜 현재 우아 나라 

약 문자 정책 문쩌]자 얼마싸 섭각한 찌정에까지 이르렀는룹 깊이 있삭하여， 

하루속히 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체의하는 바이다. 

n. 신문에서 한자 사용의 실태는 어떠한가? 

오늘앓 우리 나라 ‘국한문훌용’의 일간 신문월용 비교하썩 보면， 환자 사용 

의 기준이나 체제에 있어서 거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한문 

혼용.의 신분을 영썩하고는 았요냐. 헨}예 샤용 생위와 체쩨 동의 객관적안 

기준이나 필요성 여부의 데이터도 없이 기사 작성자나 표제 선정자 웅의 즉흥 

적이고 수의적인 캉짜에 의하여 쓰이고 했음이， 어느 신문이나 무작위롯 선쩡 

하여 조사짜여 보아않 곧 활 수 있다. 

우리 나라말은 다른 나라말과는 달리 어휘 구조상 특수한 조직을 가지고 있 

파악짜얘야 팍했문혼용’의 필요성따 기준윷 양 수 있고， 그 자용 결과의 

효용을 더활 수 있다. 

우리 나라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어휘에 따라 청각적인 어휘와 시칸적인 

휘로 분썰된다. 예섭 들면， 써머니‘， ‘샤람’， ι하블. 둥씩 에휘는 우씨 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귀로 듣는 것으로써 그 어의를 즉시 이해할 수 있으나， ‘샤기 

신수’. ‘정묘’ 동은 애무리 고양교육윷 빵은 자잠없지라갔 쐐로 틀어서는 그 

어의를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전자를 청각 어휘라찰 수 있고. 후자슬 사각 어 

휘라고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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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문제는 청각 어휘는 표음문자인 한글로 써 놓아도 그 글자의 뭇을 알 

수 있으나， 시각 어휘의 경우는 들리는 대로 표음문자인 한글로 써 놓아도 그 

뭇을 알 수 없는 점이다. 그러나 들어서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어휘도 표 

의문자인 한자로 써 놓으면. 한자 교육을 받은 샤람은 누구나 그 뭇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시각 어휘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이다. 

시각어휘를 다시 분석하여 보면. 위에 예를 든 .사기’는 “士氣 .{:t記 • 四氣

.史記·총基·死期·私記·些技·뼈器·椰氣·事記·使氣·社雄·事機·射技 

• 射器 • 射騎 • 詞혔 • 許數 • 題氣 • 離氣” 퉁과 같이 동음이어 (同흡異語)가 많아 

서 표음문자인 한글로 써서는 그 뭇올 분별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점묘(熙 

播)’처럼 평상시 일반적으로 찰 쓰이지 않는 전문성의 용어이기 때문에 본래의 

자의대로 한자를 찾아 쓰지 않으면， 그 룻을 알 수 없는 것도 있다. 

국어사전에 실린 어휘의 통계를 참고하면 전체 어휘의 70%가 한자어휘라고 

하지만(韓國語文數育冊究會 현 : “한글과 漢字W ， 1985.9. p.137) ‘배추(白菜)’， 

‘가지(했子)’， ‘종지(鍾子)’퉁의 어휘까지 포함하면. 실로 한자 어휘는 70%도 

훨씬 념을 것이다. 

그러나 한자 어휘 모두가 시각 어휘는 아니다. 왜냐하면 많은 한자 어휘들 

이 언중들의 오랜 통용에 의하여. ‘학교 ‘국민 ‘생활. 둥과 같이 굳이 한자 

로 쓰지 않아도 그 돗올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청각 어휘화(聽覺語훌 

化)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문 체착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점을 간추 

려서 강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문은 가장 대중적인 문화 매체의 구실을 해야 한다는 것. 

툴째. 신문은 우리 나라 국민 누구나가 문맹자가 아닌 한， 모두 해독할 수 

있도록 제착하여야 한다는 것. 

셋째， 우리 나라 어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각 어휘 중에서 의미 분별이 

필요한 어휘만을 한자로 쓰고， 괄호 안에 한글로 자음을 표기해 주는 계도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 

그러 나 오늘날 발간되고 있는 일간 신문들의 ‘국한문혼용’의 실태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이상의 삼 대 요건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즉흥적인 감각에 의 

하여 발간되고 있음은 숨길 수 없는 샤실이다. 

근래 몇몇 얼간 신문의 ‘국한문혼용. 실태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비교의 객관성율 위하여 통일자(95년 11월 2일) 신문의 1면 기사에 쓰인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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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븐 추출하여 때조하기로 하혔다. 

노태우(Jf泰愚) 전직 대퉁명이 수뢰혐의융 우리 나라 헌정사장 처음으보 검 

찰챙에 소환된 사건을 보도한 신문 71샤이 71는 하지만， ‘盧 았는 ’훨泰愚’ 퉁 

의 한자가 각 일간신문에 다음과 같이 게재되었다. 

朝@￥日報 : 20 회 (盧써 : 17회， 鷹泰愚 : 3회) 

來혐日뼈 22 휘 (盧썩 : 17회 , 盧泰愚 내회) 

한짝일갱 : 28 혀 (밟씨 : 24회. 鷹泰愚 : 4회) 

중앙일보 : 28 회 (盧써 : 25회 , 盧暴愚 :3회) 

日輸 : 21 회 (훌씨 : J 혁， 盧泰愚 회) 

園民日報 : 26 회 (盧써 : 20회， 盧泰愚 :6회) 

: 20 회 <líI'씨 : 16화， 톨鍵愚 회) 

이 밖에 지사 내용으로서 쓰인 한차어는 각 싣눈별로 다음와 같다. (기타인 

의 생명으g 쓰씬 한지 양 제쐐합) 

日했 : 子 歷5월， 法， 때， 涉뿔. 蘭策， 씌멸.훌. 

與野. 美. 政街.技本覆源，쫓紙 

日輪;全뿔聊. 훨. 政뿔. 옮홉. 성녁(뿔女). 자선(慧善) 

한굿일뀔:大選， 否聽， 深행， 民법，훌財 

중앙일보 : 路fß. 否꿇. 憲政. 前戰. 社， 業體. 훌훌家 

: 憲敵였. 형 歸家， 大， 빽. 뺏쩍훨. 政짧， 썼:쩔聯， 쓸I훌 씻용陣잊지 

봉 이쉬광) • 大科(대과) • 丁西(정유) • 효峰類說(지봉유셜) • 天主

實혔(천주션의) • 實學(설학) 

國民B報:韓홈，社. 大選，水西，願黨，民自

운화일보 ; 企輩人， 옮;짧選. 쏠財， 윷團. ~용高， 統. 新A옮， 全&聯.

훨， 짧짧， 前. 與野

신문에 쓰인 한짜에를 챙석하여 볼 때. 간 신문에서 

‘盧泰愚 전대통령.을 약속이나 한 듯이 매번 한자로 쓰고 있는데. 표제로 한 

번만 샤용하고， 시사 내&에서능 모우 한릎로 써도 어펴장 이무렌 흔란이 잃으 

리라고 생자된다 다시 방해서 그것틀을 얘밴 한차로 써서 독자들에계 어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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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주였다고 볼 수 했으며， 신문사굳서 인명븐 반드시 한자로 싼는 기준음 

세웠다고 하여도 동일 기사내용에서 동일인의 이름을 매번 한자로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체제장으로도 북기 훌하다. 

각 신묘9~ 사 내용 중에에 인엠 이왜애 쓰잎 한자어릎 분석하혀 보아도 대 

부분 청zl 어책화했 한져 어휘。171 뼈문에 :J..대끊 환글갚 써kZ 밸호 의미장에 

혼란이 입어 날 어휘들은 아니라고 생짜된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갇이 한자로 쓰지 않으변 

에의 분벌이 활 안되는 시각 어휘반을 한자로 써 주늠 꺼준이 없이 신운 체치1 

상 적당히 한자를 뽕아사 배치한 것처겁 성일 쁜이라는 첩이따. 다시 얄해에 

독자븐 파?에서 좀뎌 바뤘고 ~B}-른 해독에 현약율 주겠다고 신문 제최 이천에 치 

밀하게 기획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독자들 연에서 볼 때. 각 신문에서 뽑아 이상에 열거한 예와 같이 한날로 써 

도 총을 한자아를 속흥직으록 한자를 액하역 쓴 것보다는 오히 려 다음파 같응 

λ1각 에힘셜을 한짜로 써 쭈연. 줍자칠이 획lJ 1를 찰 므르변 사싼이 

야볼 수 썼는 기회윷 뚱 수 었을 것이따고 생각웬다. 

“비자금. 중수부， 묵비권， 기소， 정갱유착. 일부샤얀， 자정의지. 제고， 은넉. 

특가법상 뇌물수수. 내사. 연루. 초혜.’ 웅의 시각 어휘는 한자로 써 수는 것 

이 휴차들에게 신융을 똥하어 한짜어훌 올바로 입식하는 계기률 줄 수 잃을 것 

0] 다‘ 

대학생뜯에제 페자큼.의 뜻을 불어 보았머니 비상자금씩 몫인 녘F寶金’으표 

알고 있는 학생이 적지 않으며， ‘중수부’의 뭇읍 알고 었는 학생은 거의 없었 

다. 

일안 유삭충에서도 ‘옵수우’가 ι중앙수사부’의 약어로 ‘L↓그擺짧.의 뭇잎 줄 쪼 

프는 사함α1 척지 않다” 질지어 ‘重I2'J mr로 오얀하고 있찬 사참도 있‘ 

01쳐렴 한차어의 약어냐 씬조허를 한글효 표켜하했을 때는 아무꾀 유석하여 

도 :J.. 의미를 알기가 어렵다. 이러한 시각 어휘플은 마땅히 한자로 쓰.ï!. 그 자 

읍도 팔호 안에 표기해 주어야 한다. 

필찌-가 몇 녕 전에 일간 심문외 국한문채 표쩨 또삼 부세들 뽑아 대학생 (인 

판대학 1싼년) 300영에게 해뷰의 수용을 쪼사해 본 잊」이 았는εn. 창고로 저사 

하면 다용과 갇다. 

(1) 뒤바뀐 攻守(한국일보. ’91. 4. 11. P.20.) 



신문회 기새와 한짜(얹 문제 

(2) 北사정감안 求함， 換거래 명행(한국일보. '91. 4. 12. P. 1.) 

(3) 이싼， 複 퉁 옳總려사 (한국일보， ’91. 4. 디.7.) 

(4) 공짝 확경澤化짧 북잡(한국잃보. ’ 91. 4. ‘ P.19.) 

(5) 非過熱 非陳土 선거 (한국일보， '91. 4. 11. P.2.) 

(6) 뺑탱財쨌 過熱캐했토 경계해야(한국일보， ’91. 4. 12. P‘ 2. ) 

(7) 훌끊으로 만들어찌 無쫓式 織(輯蘇日報， ’‘ 4.12. ‘. ) 

(8) 빼價 둥 횟定위협요소 뼈存(朝蘇日報， ’91. 4. 10. P.6.) 

(9) 에린이 移徒 스트레스(朝離日報， '91. 4. 9. P.13.) 

(1 0) 勢級상깨 휩§숍 늘에 (朝蘇N 報， ’ 91. 4. ‘ 13.) 

이상의 10개 표제 (부쩨)를 무작위로 뽑아 시험한 결과 정답자는 1명도 없고， 

10문제 충 5문제의 정탑자도 30%에 이르지 못하였다. 

문제 뺑 “써린이 移짧 스토레스’에 대한 오답회 어l창 들어 보떤 야음과 

(1) 어짚듭와 과영」와혹￡ 어린이뜰와 가출. 

(2) 어린이들의 각종 스트레스. 

(3) 확쿄 혹변이나 칩 얀처에서 찌행처럽 번치짝 유피범과 톤잖 빼앗고 

을 려는 불량배칠에게서 표허l스를 받 

(4) 공부하라는 강요， 대학을 위한 공부. 다른 이들과의 비교. 

(5) 엄마의 지나친 관심. 자유스러움보다는 억압을 하는 부모. 공부에 시달 

(6) 어렌아칠에게 !:.s혁l스가 많아 있!마. 

(7) 어린이들의 접종에 대한 부작용. 

(8) 소년릉의 옮기얀 켓을 원치 뺑잔q는 뜻. 

(9) 어원이 유괴사컨， 당국 스트헤스 

(1 0) 경찰을오 스트레스 쌓인다. 

(11) 부모의 지냐친 기대로 야기된 어린이틀의 스트레스. 

(1 2) 어원이를 너무 R샘윷。{ 일어띤 ξ트레스 
(13) 어 

(진태하(1 991) : 벌국 어문의 현실과 지향점 二重言語學賣誌 第8號，

서올， 二重言語學會， PP.491""'506 참고) 

이상의 설태 조사 결파호써 신문 쩨깎신과 독짜총와외 수준이 일마나 격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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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븐지흘 알 수 했다， 최고화부빼 대학생틀이 해독하지 횟하는 신문이라변， 

이미 대중성올 상싫한 산문이라고 웠 수 있다， ζ1페나 이쐐했 현상은 

사용하는 반자의 수순이 높아서라기 보다는 오늘날 우리 나학 대학생들의 활자 

해독 실력이 지극히 낮은 데에 기인함도 사실이다. 

각 신푼찌 사셜(社훨)이나， 신문에 찌꺼되는 학자뚫의 학술논챙 

글들을 스크랩하여 한자여 학습광 뎌황어 문창 꽁부도 하였a냐， 오늘날 각 산 

문의 사설을 살며보아도 모범적인 문장을 찾기가 어렵고. 사셜에서도 인명이나 

고유 명샤 퉁이나 한자로 쓰고， 별로 지식을 높일 수 있는 한자아니 용이 된 

용어훌 쓰치 않기 때푼에 신문이 학생들의 학측자료의 구성상 하지 못하때 

는실정 

과거의 신문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 독자들에게도 읽고 스크랩하는 

자료모셔씨 신문이했R냐. 오늘싸 씬분은 대캉 J;!J1.. 즉시 l:!-j따은 신문Q5: 웰 

하였다， 

학생들은 이제 한자가 섞인 신문은 보려고도 하지 않고. 대부분 스포츠 신문 

이나 즉석 구독하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각 선푼사에서는 이헥헨 현실째 쭈융하여 뷰분의 지면이 

있으여， '셔우 정치 사회땐에서도 았채내 부제 정도에1 극히 

되고 았올 뿐이다. 기사 내용에셔는 거의 성명자만이 한자로 쓰여지고 었다. 

그러F굳 독자들이 선문을 통하쩌 한~}를 익히킨， 한자어떠 지식을 섭취하키 

는 어협써l 파였다. 

m. 신문애 쓰인 한자의 오류가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 

각 산푼사에서 힌자 사용을 점쟁 줍C예 가고 었으면서도， 평} 조선얼Q 

日報)를 비롯하여 여러 신문에서 시대적인 한자 학습의 필요성에 의하여 한자 

학습란을 연재하고 있음은 매우 뜻있눈 일이라고 생각된다. 

중국이 냐 일본에서 ‘왔 삿문이 획틀에1거l 한자 육의 중요한 쥐실을 

다. 문자용 익히는 정은 학문연꾸의 과정이 아니라. 단순 71억외 과정이기 때 

문에 어려셔부터 학습할수록 효과가 있으며， 매일 접하는 신문올 통하여 학습 

하는 켓온 싼복 학〈양화 쫓은 성화륜 71둘 수 였갔 것이다. 

필자는 각 신문에서 쯤며 효과적으끊 딴자 학옳헌〈瓚쩔빼@훌 

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71사와 문체 

그러나 한자 학습란의 찰못된 지식이냐 젤명은 독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 
a 
를프 삿을 각볍히 주의해야 황 것이다. 

각 신한에 매일같이 염재되는 한자 학습란휘 성멍을 읽어보L떤， 확실한 

도 없이 어느 한 샤랑의 편견적인 학성을 얀용하거나 망문생의(望文生훌식의 

잘못된 풍이를 전 독차에게 주입함셨원써 오도퇴는 지식의 찌해논 어떻게 쳐려 

할 것씬치 걱정되는 ;형우도 많다‘ 

신문에 철못 풀이한 한자의 자원 (똥源) 이나 차획 (좋홈P의 실해를 들어 보연 

다음과갈다. 

이어행 (李뼈寧) 씨 짱아일보(策잃러報)에 개의 위에 

상형문자로‘’~ ... ’ (1 9잉3 ‘ 7.)라갚 옳이한 껏상 창못이다. 

갑골문(甲骨文)에셔 '-:k’자의 자형은 「힐」의 형태로서 개의 모양을 위에서 본 

것이 아니라. 옆에서 본 모양을 세워 놓은 상형자이다. 이어령 씨가 ‘-:k'자에 

대하여 씨워에서 본 상형푼자”라jl 품이한 것용 아마도 해서처機홉體)롤 

망문생외식우로 풀이환 성으로 생각원다. 

또한 이어령 씨가 경향신문(京據新聞)에 ‘원래 선비의 士자는 남성의 상정물 

을 상헛갔항 그린 껏야다. 여성의 상정물을 냐따캔 比와 뺏셔븐 글자씨다.’ 

(1 993,‘ 8)라고 쩔야한 것은 챙뭇야다. 

중국의 문자학자 중에도 王자를 남자의 성기를 상형한 것이라고 플이하는 

이가 없는 바 아니나， ‘士’의 자원설이 아직까지는 구구불일하여 남성의 성기 

상형설없 난정할 수 없g얘， ‘比’자룹 갑골문에서후더 ‘<r’외 형째로 사람씨 

란히 견주써 있는 -댔양융 나타낸 섯입데， 여성영 상-정물올 상혈한 것으짧 션 

것은 큰 철못이다. 

이규태 (李圭泰) 씨가 풋선일보(關뽑R報)에 ‘ ..•..• 후에 콜때짜외 중국 릎71 '?! 
虎列刺(후;따에라)가 꿨업와어 우리 병청이 된 ;셋다 9 ， 

첼명하였는데. 찰못띈 불이이다. 

중국에서는 콜레라(ch이era)를 ~}음 표기하여 ‘虎列刺 또는 ‘虎列拉’으로 써 

서 ‘후원에짜.로 읽었지， ‘虎列刺’ 써셔 ‘후èj에라로 읽은 삿이 아니다. 

행『썩 윷은 ‘랄‘이고， ‘뺑j’의 자장옹 ‘자’ 뾰는 ‘척’으로서 전연 다른 

이다. ’刺’의 음은 중국음으로 읽어도 ‘츠’이지 ‘라’가 되지 않는다. 

본래 중국에서 ‘虎列혔|않 쓴 것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홍『자름 ‘刺’자로 오 

인하여 ‘C환列후1](호몇합)’올 ‘虎列刺(호옐자)’로 잃썰게 된 킷야따‘ (한국륙써교 

육학회 ; 쌓어교육월보， 짚태하 : 짧잦U떻」와 虎列劇. 1991. 9, 1 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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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규태 (李圭泰) 씨가 조선일보의 .李圭泰묘너’에서 진시황 때 불로초를 

구한다고 삼신산으로 떠났던 신하의 이름을 ‘徐市라고 한자로 표기하여 놓고， 

괄호 안에 ‘서시.라고 자음을 붙여 놓은 것은 큰 잘못이다. 꽤.와 ‘市은 전연 

다른 글자이다. ‘市.는 ‘ rtJ'부 2획에 속하며 ‘저자 시.이고， ‘市온 ‘며’부 l획 

에 속하며 ‘슬갑 불’이다. 

그러므로 “徐市(서시)’가 아니라， “徐市(서불)"이라고 해야 옳다. 

이 밖에도 ‘李圭泰코너’의 한자 풀이에 대한 오류는 일일이 매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을 참고로 밝히는 바이다. 

이화여대 중문과의 이재돈(李在敎) 교수가 한국일보에 ‘ ...... 갑골문에서의 秋

자 자형은 거북과 같은 동물의 모양을 하고 있었으나 후에 현재 쓰는 秋로 간 

략하게 변했다’ (“漢字를 찾아서". 74)라고 ‘秋’자에 대하여 풀이하였으나. 

더 확실한 고중이 필요하다. 

캅골문에서 ‘秋’의 돗으로 쓰인 ‘훌. 탱’등의 자형을 보고. 과거의 중국 문자 
학자들 중에도 거북이에 속동}는 동물로 풀이한 사람이 없는 바 아니었으나. 근 

래에는 .메뚜기·의 상형으로 풀이하는 것이 타당한 학설로 되어 있다. (陳泰夏 : 

‘홈字는 우리 民族이 만든 찢(글)". 書通 42號. 1994. 6. 참고) 

고려대의 김언종(옮彦鍾) 교수가 중앙일보에서 형(兄)자는 하늘올 향해 입 

을 벨리고 소리 치는 모습을 그린 글자로 원래의 뜻은 제사를 지낼 때 신에게 

고유(告由)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 즉 ‘축(祝)’이다. 이 일은 으레 맏이가 하게 

마련이었다 .• (생활속의 한자 342)라고 ‘兄’자에 대하여 풀이하였는데， 더 확실 

한 고중이 필요하다. 갑골문에서 ‘~(뼈’자와 ‘영(兄) .자의 자형은 완전히 구 

별되어 .兄.자가 ‘祝.의 돗으로는 쓰이지 않았다. (陳泰夏 : “홉훌를 위한 文字學

擺說 書通 45號. 1994. 12. 참고) 

동아일보에서 ‘龜置(귀갑)’을 풀이하면서 ‘龜’의 필순을 ‘4→t.→얻→훔→뼈 

→龜，" (MY TV 생활한자. 1995. 7. 26.)와 같이 18획으로 쓰는 것이라고 하였 

는데. 전연 잘못된 필순이다龜’의 필획이 강희자전(康姬字典)의 부수(部首) 

색인에는 16획으로 되어 있고. 중문대사전(中文大醫典)에도 16획으로 되어 있 

고. 대한화사전 (大漢和農典)에도 16획으로 되어 있고. 우리 나라 자전 (字典)에 

도 모두 16획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18획으로 독자들에게 제시하 

였는지 알 수 없다. 획수만 틀린 것이 아니라. 필순도 옳지 않다. 

역시 동아일보에서 ‘氣總(기절)’을 풀이하면서 ‘氣’의 필순을 ‘←→』→ 륙→ 

윌→휠→氣’ (MY TV 생활한자. 1995. 7. 27.)와 같이 쓴 것은 잘못이다. ‘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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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米.자 펼순을 “’ ..... .u..• f→米’와 같이 써야지， 먼저 ‘十’자률 써 놓고 넉 

일은 없다. 

흉아일보에써 ‘었젖E勳熹’을 풀이하떤서 ‘했’의 펼순을 “ v→i'-극→ g 

-+꿈→5앙‘ (MY TV 생활한자. 1995. 7. 28)와 같아 9획으로 쓰는 섯아바고 하 

였는데. 전연 잘못이다. 

‘혔’의 필획이 강희자전에도 ‘ JL(어진샤람 인) .부 6획으로 되어 있고， 중문대 

때한화사전에앉 강책자전과 동일하고， 국 자전에도 표쌍 ‘애진사 

6획으로 퇴써 있감더11. 무엇에 픔하써 9획으로 썼는지 앓 수 없다. 

마땅히 ‘1→。→찍싼검→헝→免상옳’와 같이 하여 8획유혹 써야 한다 

(陳泰夏 : 東方文字뿌리. 명문교육. 1994.5. 참고) . 

각 신문에 게재되는 한자의 차원 풀이나 자의 (字義) 풀이와 필순 설명에 있 

뚜나 오류가 많아 일알이 열거할 수 없 때문에 몇 싼 볼보기로 

것이다. 

지서 언급할 것응 。l 헥합 방면의 필자용야 대부분 신문사워 농셜씬원이나 

대학의 교수들로서 전문인들이라는 데에 문체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일반인들이 심심풀이로 수필식으로 쓰는 글이라면. 독자들도 한 

웃어 념기는 것요로 그치겠지만. 쪽찰잔 전문인들의 값온 땐에 의 

진 글로 생각하여， 완전히 믿고 셔선씩 :::<.1식으로 삼꺼 때갚에 그 문 

쉽샤하지 않을 

앞에서 실례로 든 한자에 대한 오류들이 전국의 순진한 독자들에게 잘못된 

지식으로 심어졌을 때. 누가 무슨 방법으로 올바로 고쳐 줄 수 있을 것인가? 

의 기회가 없따변 우리 전 국민에체 오도펀 지식에 대하여 뉴:자 책임 

이러한 오류가 각 일간 선환에만 있는 젖이 아니싹. 근래 시뚱애샀 후죽순 

격으로 한자의 자원풀이에 대한 참고서들이 날로 쏟아져 나와 전국 각 서점에 

진열되어 있다. 

문자학에 

추측하여 홍01 

북과할수 

:;:1문적으로 연걱싼 

풀이하여 

많다. 

아니라， 

읽는 킷 밖끄러 

여기서 부언할 것은 이러한 사이비 도서에 대하여 교육부 당국에서는 언제까 

지나 수수방관할 일이 아니라. 전 국민 특히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에게 오도되 

싼 저씨윷 막기 위해씨랴토 저절한 조처가 였써야 원다고 제언하꽉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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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지나가면， 전국적으로 차세대틀의 찰못 알고 있는 한자에 대한 지식 

윷바른 국어생쩔찮 하는데 막대한 영향찮 u1치게 될 컷이 

밖에도 각 잃싼 선용사에서 사용하는 한자의 활자체가 황앓하지 않기 때 

독자툴로서뇨 써누 젓이 올바른 차획‘삼지 분간하기 야엽채 되에 있다. 

게다가 일본식 약자와 중국석 약자까지 들어와 뒤섞여 쓰이기 때문에 독자들 

로서는 더욱 혼란스러웅을 변할 수 없는 실정 이다. 

성례를 몇 가써싼 용어 본다. 

냥자들 이름에 않아 싹이는 ‘빛날 회’의 싼자가 朝蘇B類↓ 國훌日報에는 

’熙’와 같이 셨까지 자형으로 쓰아파 잃고. 한국일보에같 ‘떻짜 같은 자 

형으로 쓰이고 있고， 東亞日報와 中央日報에는 ‘熙·와 같은 자형으로 쓰이고 

있고， 문화일보. 京鄭新聞. 서울신문에는 .熙.와 같은 자형으로 쓰이고 있고， 

리報에는 ‘熙’， ‘원’짜 같이 2가지 자행요쏠 쓰이고 

보면. 熙. 熙’와 형태로 

이들 자형 중 올바른 것은 문자학적으로 고중하여 보면. ‘際’자 뿐이고. 나 

머지는 모두 장못 쓰는 자형틀이다. 지면관계로 자세한 셜명은 생략한다. 

뽀한 여자들 씨름에 향이 쓰이는 ‘계캡 획’의 한자도 했뺑R 짧， 서울신문. 

분했앨보에는 ‘’와 쌓은 자형으로 졌이 었따， 한국일보에쉰 ‘險’와 같은 자 

쓰이고 

그러나 문자학적으로 고중하면. 위의 2가지 자형 이 다 옳지 않다. ‘姬’는 

’계집 희 ’의 뜻과는 전연 다른 ‘삼갈 진’자이고. ‘姬’는 곧 ‘姬·의 찰못된 자형 

씨따， ‘계집 회’짜윤 ‘聊’와 같이 ‘女·부수에 8웠으로 써야치， ‘쨌’양 같이 ‘女’

7획으로 졌딴 옳지 않다. 

\ ‘썩사 남자들 씨찮에 않01 쓰이는 ‘쐐볼 좋’자도 東亞日載， 京쨌新Ilfl. 중앙일 

보. 서울신문. 世界日報， 國民日報. 문화일보 퉁에는 ‘鍾과 같은 자형으로 쓰 

이고. 朝離日報와 한국일보에는 ‘鍾’鐵.과 같이 2가지 자형으로 쓰이고 있다. 

lF자학적으로 꾀종함변. ‘鍾’은 ‘술찬 좋.씨 룻이고. ‘鐘’혼 ‘죄찮 종’의 뜻으 

졌연 다른 글자씨 

떼므로 이름자쪼 쏠 띠l는 마땅히 종)'차를 (술잔 종) 

자를 쓰면 옳지 않다. 

성뺨)으로 쓸 때는 ‘鐘(쇠북 종)’자가 아니라， 반드시 寬(술잔 종)자를 써 

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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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떼 오틀날 대파챙억 신분에셔 쩡확히 구별하치 않고， 툴리게 했갔 

었는 

.저자 시’의 한자는 각 신문에서 거의 모두가 ￦의 자형으로 쓰고 있는데. 

‘며， (수건 건)부 l획의 ‘市l의 자형과 같이 쓰면 .저자시·의 뭇이 아니라슬갑 

불’이라 하여 옷의 영청으렀서 • 천〈션 여년 글자 

그러묘없 ‘저자 시’써 한자는 D빨쩌 ‘m’부 짧*장 ‘市’확 갚이 써야 

따라서 ‘허파 폐’의 한자는 ‘月 (肉)’ 부수의 4획으로 ‘뼈와 같이 써야 하는데 

5획으로 ‘剛’와 같이 싼변 틀린다‘ 

.여권’짜 ‘얘권’ 동에 쓰01는 ‘우려 팬’의 한자많 網觸日報， 힌웹보. 써 

문， 國뚫H報， 世界 H報 융에서는 빼’의 자형과 같이 쓰이고 있:Jl， 문화일보 

에서는 ‘團， ‘園’과 같이 2까지 자형으로 쓰이고 있다. 

‘卷'(발 윈〉은 .卷’찍 속자이니， ‘우휘 권.도 마땅히 .團과 장이 써야지. 

은옳지 

‘너그러울 관.의 한자가 朝鷹日報. 東亞日報， 중앙일보， 世界日報에는 ‘寬’과 

같은 자형요로 쓰이고 있고. 문화일보에는 ‘寬기 ‘寬’과 같이 2가지 자형으로 

쓰이고 

문자학적우로 고중학었， ‘r'--(집 멈)’ 캡수 아태에 뿔이 가는 삼앞(山후)외 형 

태를 상형한 자형이므로 ‘초두머리(*)’의 ’寬.파· 같이 써서는 안 되고， 반드시 

寬과 같야 써샤 한다!:E환 정은 싼향여 꼬리를 냐하낸 자획。171 때문에 

시 점이 있써얘 한다‘ 

그러므로 각 신문에서 쓰이고 있는 .寬’과 ‘寬’의 2가지 활자체가 모두 옳지 

않다. 

‘앞 전’회 한자가 뼈蘇g報와 함작입료에서는 ‘前’파 같은 

았고잎보. t!t~염報… 國民 n報 풍에서는 펠j’과 같은 

있고， 문화일보에서는 .前’. 前l과 같이 2가지 자형으로 쓰이고 있다. 

‘앞 ~’91 뜻을 나따밴 혼래의 한갯딴 ‘말’을 장뺑한 ‘止·차짜 째.률 상형한 

‘빼’자를 합자한 회의자(會意‘字)로서 앙으로 가짜’찌 돗을 t+따했 것이다‘ 

‘왜’2띨 다른 글자의 자획으로 쓸 때는 약해서 ‘서’의 형태보 쓴다. 그러므 

로 달’을 상형한 ‘月’(달 월)과. ‘肉’자를 부수로 쓸 때의 형태인 ‘月’(육달 월) 

파의 자f썽 이 젠연 다륜 것 01 다. 

따라서 ‘앞 전.의 한X댁 .前’의 짜썽짜 같이 써야 ‘웹휘 짜챙과 같이 

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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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긍’의 숲길 비’자될 鋼蘇업報， 서올신룹i 世없日報 동에사는 

헛파 같이 쓰고 있고， 중암입보에서는 ‘뺑’. ‘秘’와 같이 2가지로 쓰고 했는데” 

ι秘’는 秘·의 솔차이다. 

오늘냥 서토 통해셔 쓰φ171는 하지한， ‘秘.싼 본씨1 (香꿇)’의 훗이고， 

‘뼈‘’는 ‘신(神)’의 뭇으로 전연 다른 뜻의 글자아니. 오늘날 .비자금’이나 ‘비밀’ 

의 ‘비’자는 마땅히 ‘끼F를 써 oþ 젠다. 

‘걸음 보·의 한자를 문화일보에서는 .步.의 자형으로 쓰고 있고. ‘건넬 섭’의 

환자를 隨蘇딩렐에서쇼 땅’i싸 같ξ 자영S로 쏘고 싫고. 학국일부에서능 ‘涉’

과 깥은 자형으R 쓰Jl 있다. 

운자학적으로 ‘결읍 보.의 한2뚫 고증하여 보면. 볼래 누 발의 모양을 상형 

‘뿔’와 캄φ1 썼떤 것빈떠11 ， 해서체씩 ‘步’짜 같이 변형훤 것이 1대. 싸λ1 말 

해서 ‘步.자는 ‘止’자와 ‘少’자의 합체자가 아니므로 ‘步.와 같이 써야지， ‘步’와 

쓰했 옳지 않다， 

따라서 ‘건탑 섭’의 한자R ‘涉·과 참이 써야지， ‘涉’과 갇이 셨면 옳지 않 

다. 

챔고굳 부언하면，~본회 활자체에서싼 오힘캡 ‘랬.의 뺑혜로 걷는 켓윤 표 

준자형으로 정화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부 신운사에서는 일본의 활자체를 모 

방하여 쩔jl 있씁올 얄 수 있다 . 

• 넓올 호’의 한자를 東亞日報， 園民日報에서는 ‘浩·의 자형과 같이 쓰고 있고. 

한국일보， 중앙일보. 잔화l상났 등에서는 ’浩’외 자형파 같이 쓰고 있다 

우선 문자학적으로 ‘고할 고.의 한자를 고중하여 보면. 금문(金:)()’이나 소전 

(小훌)의 자형아 ‘牛’자와 ‘디.의 훨체자혹 되어 있오으로 ‘告’와 같이 써서는 

안 돼고， 마땅하 ‘뿜’와 같에 써야 한다， 

따라서 ‘넓을 호.의 한자도 ‘浩’의 자형과 같이 써야지， ‘浩’의 자형과 같이 

써서는 

문화일보에서 ‘집 사’의 한자를 ‘舍'(95.1 1. 8. P.21)의 자형과 같이 쓰고 있 

옳지 않다‘ 
‘집 샤.외 한자는 훤래 칭 ~1 옆 R!양음 상형한 글자01지만， 현재쓴 자천에서 

‘좀(혀 설) 부수에 소속시키고 있요므보， 마‘상예 ‘A‘자와 ‘폼’자의 합체자인 

f썽때로 써야 

따라서 ‘좀’나 .含·의 자형도 ‘솜.의 속체이다. 문화일보의 .솜.의 자형은 완 

잘핏완 짜8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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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에서는 ‘이룰 생’의 한자를 댔과 같이 것’(창 과) 부수의 2획으로 

잔꾀 했는데， 마땅히 γ’자윷 써서 ‘밟의 헛 써야 한다. 

많은 활차체픔이 산문사마다 r댐f 쁜얀 아니라. 

지면 

위에 든 예와 같이 한 글자가 신문사에 따라 다르고， 같은 신문에서도 몇 종 

의 이체자(異體字)가 있으므로 독자들은 어느 것이 올바른 자형인지 알기가 어 

렴다‘ !E한 어느 한 선문띠 자형을 취하여 ;<}신회 서체에 대한 지시이 뢰었을 

때 , 운씨 냐빠서 툴린 것올 책하였을 때는 힐생 철찢된 자형을 

구체적인 예를 들면 요즘 학생들이 한자로 주소를 쓸 때， 대부분 ‘市’(저자 

시)차를 ‘市(슬갑 불)자로 쓰는 것을 보면 앞에서 지적한 대로 매일의 신문에 

서 활못된 자형을 익혔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젤과로 볼 때 각 선률싸에서 쓰는 환자의 자형에 대해써 얘 때 

;쳐당히 쏠 것이 아니획려 충분한 고중융 하여 쟁확한 활자체종 갖추씩 놓 

고 써야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오늘날 각 신문사에서 쓰는 활자체를 살펴보면. 표준 자형을 정하여 

놓고 쓰쓴 것이 아니라. 통일 신문에서도 서로 툴련 자형을 쓰고 었음 정도로. 

이 방떤씨 대해서는 꺼씌 쭈싼섭한 실정이다， 

쓰는 활자체가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어 겼다는 것을 컸이 씬석하여， 

전국의 각 신문사가 하루 속히 혐의하여 정확한 표준 활자체를 정하여 쓰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IV. 신환온 구λl때의 한문확씀 째션해야 한다. 

오늘날 신문의 역할은 과거와 딸리 전국민을 대상으로 매일의 운화생활의 매 

깨체로서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보도의 구실만 할 것이 아니라， 계 

도의 구실도 겸해야 한다. 그러므로 신문의 보수성은 이 사회 문화 발천의 지 

'tl(遭됐)옳 의미한다. 

신문을 과겨와 비교하여 보면. 째시l면에 있어서 크게 

는 활 수 없으나. 신문 떤수의 대폭 중가라슬지. 운와면의 가로쓰기라는지. 구 

어체의 문체라든지 둥퉁 적지 않은 변화와 발전을 하고 었다. 

그러나 신문에서 반 세기 동안 낡은 투의 한문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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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있다. 30여 면이나 되는 각 신문 광고란을 살펴보면 거의 한자가 쓰이 

지 않고 있는데. 유독 부고란(計告빼)만은 한자 사용이 아니라. 구투의 한문체 

로 보도하고 있음은 시대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또한 그 글의 뜻을 아는 사람 

도 극히 한정될 것이니. 신문에 광고하는 본래 의미도 상실하지 않을 수 없다. 

신문에 게재된 부고문의 내용을 인용하면 다읍과 같다. 

‘吉洙王大A 大JÍ:徐公(鐘善)以宿愚. 一九九-年 四月 十A日 午後二時於自흰 

別世 효以告計 

근래에 와서는 한문체도 아니고. 국문체도 아닌 기형적 인 부고문이 나오고 

있다. 

“當社 代表理事 會長 李廷起 一九九五年十月二日 老愚으로 別世 효以告計 

이러한 부고문은 당사자들이 원고를 만들어 오기 때문에 신문사로서는 부득 

하겠지만. 하루속히 현대적 갇각에 맞는 모범 문투를 만들어 계도할 필요는 있 

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부고문은 일반 팡고문과 통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것이 

다. 

북한에서는 우리의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지금 남조선신문 같은 

것을 보면 영어나 일본말을 섞어 쓰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한자말은 중국 

샤람들도 쓰지 않는 것까지 망탕 쓰고 있습니다. 사실 남조선에서 쓰고 있는 / 

말에서 한자말과 일본말， 영어를 빼 버리면 우리말은 ’을 ‘를’과 같은 토만 

남는 형편입니다 .•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 문화어학습. 1969. 3호 PP. 1l ~12) 

라고 하였다. 

이것은 과거 김일성이 순수히 국어생활 자체의 결함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과장하여 지적한 것이지만， 그동안 우리 스스로 

국어를 갈고 닦는 연구와 노력이 부족했던 점은 시인하고 반성해야 한다. 

더구나 부고문에서 살아 있는 남의 부인을 우인대표나 호상자가 '0 1망인(末 

L:}...)’이라고 쓰는 것은 참으로 망발이 아닐 수 없다. 

시대감각과 현대 어문생활에 맞도록 ‘부고문.의 새로운 형식을 참고로 제시 

한다. 

計 告(부고) 

。 00公(民)께서 宿훌(老愚)으로 

1995년 10월 2일 오전 10시. 자택 (0 。병원)에서 別世하셨습니다. 

發fJl 日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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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陽I~훌所: 

夫A C 
長子 000 
子챔 。 00

次女 000 

友A代表

護 喪 000 

連絡處:

부고문에셔 써옹 ‘大A' 또는 ‘大A'의 칭호와 환싼 동은 

쓸 필요가 없을 정이다‘ 또한 ‘關子(사차)’라눈 말도 ‘대훌훌 야촬 아들’이 

라는 돗으로서 , 앞에서 지적한 ’未亡λ、’과 마찬가지로 시대에 부적한 말이므로 

쓰지 않는 것이 좋다. 

V , 양자사용의 1광향모색 

우리 나라 약 1세기간의 신문 약사(略史)률 살펴보면， 1883년 10월에 순 한 

문으로 한성순보 (漢城句報)’가 창간되었고， 1886년부터는 ‘한성주보 (漢城週報)’

;용한문혼용체로 합깐꾀였뜨며， 1896년 4훨헤는 최초의 

영문판의 ‘똑합신문‘αl 창간되었고켠에 역시 

창간되었으 없채창략후 항일꺼〈抗H懶'(l 1920년 3썰씨! 朝解日

報’와 1920년 4월에 훗亞日報’， 1924년 3월에 ‘時代日報’가 국한문으로 발간 

되면서 오늘날까지 그 체제를 지켜 오고 있는 것이다. 

번쩍의 자주독렸썽윷 ?창조하던 신문췄키에 웬사 순 한글 션쐐 함행되 

대부분씩 신찮아 지금까지 ‘각한환흉홉.의 체제활 유지해 오고 

수 있다. 

그러나 1968년에 박정회 대통령의 한글 전용 정책에 의하여 초퉁학교 과정 

에서는 한자 교육을 하지 않고. 중고둥학교 과정에서도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함얘 한자 교육이 소윷해지져， 일상생활에써 했짜씨 활용이 부친하게 퇴였다. 



62 새국어생활 (’년 서울) 

근래에 와서는 대학생들까지도 교재를 읽을 수 없을 정도로 한자 실력이 수 

준 이하로 저조하게 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한자가 혼용되어 었는 신분융 기 

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 부응하여 다시 순 한글판의 ‘한겨레신문’이 나오고. 스포츠신 

문도 한글 천용화하J컸， 대부부의 힐깐신문도 분화변에서는 한글 천흉화때갔 했 

으며， 정치 , 사회형표 사때용에서눈 거의 인명만을 한자로 쓰는 

아가고 있디‘ 

’국한문혼용’올 주장하는 이 

의 퇴조를 우려하씨 성히 개탄하고 있는 반면， ‘한글정용’을 

이것이 한블전용씩 자연적씬 순따싹고 쾌재를 부르고 있는 실청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본래 목적하는 한글전용.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 

면 천만 오해이다. 

한자에 대한 무지의 소치로 ‘국한문혼용’의 신문을 기피하고， 신문사에서는 

이러한 독자를 하나라도 더 잡기 위하여 한글전용.의 신문으로 상업성을 추구 

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 국민이면 누구도 바람직한 결과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한글전용’옳 쭈장δ 이 톨도 우꾀 나라에서 한자와 한문이 

하다고 

그렇다펀 

단행하였다가 현싫천인 불띤어찌촬 수 없어서 1968년부터 

시 실시한 칠왔 밟지 딸 생활에 필요한 정도의 한자 습득잘 

으로 할 수 있는 각 일간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한자를 활용하는 신문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교육용 기초 한자 1. 800자를 포함하여 신문에서 필요한 한자를 선정하 

여 그 범위내에서 최대한 활용한다. 

(2) 활자체의 표준자형을 통일하고， 기타 이체자를 쓰지 않도록 한다. 약자 

정하여 활용한다. 

한자 샘이 필요한 정도에 

한다. 

싼에 음을 표기하여 독자들의 

돕는다. 

f중 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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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에서 괄호 안에 한자의 읍올 표기하여 한자보 된 제목도 읽을 수 

있노록 한디-

한자 학습란윷 써일 제재하여 하〈예곧 Uij}든 시 

예 활용용판 한깃}를 익히 토록 한다 

(7) 각 신분에서 한자 학춤을 위한 퀴즈단을 마련하여 젊은이들로 하여금 관 
심을 가지고 활용하는 신운이 되도복 한다. 

(없 이 기쩍에 환언훨 것읍 각 신붙은 자로쏘기칠 단챙하혀. 어려서부터 학 

교 교흉에서 가잖쓰치에1 쓸관α1 된 젊은야틀로 하여당 좀다 친근해 정 

수 있튼 신문이 꾀도휴 한다. (친태함 : ‘ R刊新聞외 가굳쓰키를 흉구함 

국어교육월보. 1988. 1. 1 참고) 

그러나 끌오로 장조혈 것읍， 혈재와 갈아 기사 내용에서 인영 정도만칠- 한자 

로 쓰는 ’국한문혼용’획 신핑 에è}l연 허폐속하l ‘한글전용’젝 신양으로 전핸할 것 

을 묶구하는 바이다 .:1 이$를 깐추려 보면 c'!-음과 같다. 

(1) 최끈 신문을 보면， 기사 내용에서 거의 성명자만 한자로 쓰여 있어셔， 

마치 흰 쌀밥에 검은 콩여 드운 드운 박힌 것 같아 신분의 미관장으로 

노 보지 좋지 않jJ ， 성명짜만 찬자E씁 쓰능 일음 투융자틀에게 ‘셜료 펼요한 

앓 ò1 야냐다. 

(2) 표제냐 부체에서 신문의 환짜기릅 휘하여 쓰환 한깃}는 독짜틀에게 토옵 

올 주지 못한다. 

(3) 현채와 같은 신운의 태도호는 적극적인 한자 교육의 회복을 도보합 수 

없아. 

현새와 같이 한자로 써야 헬 사각써 어휘는 한자포 쓰지 않고. 한달보 

써또 좁은 켓은 9히 려 신룬 채제상 한자핫 짜맺춘짜면” 즉시 객까물천흉’ 

의 신문으로 전환하는 편이 독자를 위하여 좋다. 

(δ) 현재와 같이 겨우 영백만을 유지하려는 ‘국한문홉용체’의 신운이라변， 

표i겪히 한글전용;하여 전국당1이 원 71라도 짤 수 있늘 신상으록 만닫는 젓 

이 낫‘ 

결론적으로 각 선문사는 현실의 심각한 문제를 직시하여 조속히 확실한 김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현실정으로는 ‘한글전용.과 국한분혼 

용·외 문싸 경쩍에 대핵서는 위징당쪽의 구도 영쾌한 1간안읍 내렬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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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제 중의 난제로 되어 있다. 

이유는 국까 백년대체렐 위예 자신f!1 희생상 무흡셨고， 찌관적 

파학적인 근거하에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단호한 정책을 추진할 애국자가 필요 

한떼， 자려치킴에 떤〈견한 휘정당확자들에께얀 절패없 기때싼 수 없얀 실;성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천국의 언론이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하여 국익과 국민생 

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앉 것췄 지대활 수 밖얘 었다 


